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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

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는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

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

눈다. 열한 번째 주인공으로 럭비부 

주장 이현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나봤다.

왜소했던 어린 시절 지나

힘 담당 ‘프롭’ 포지션으로

럭비 선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이현준 선수는 덩치가 좋다. 

지금은 183cm 116kg의 거구지만 

의외로 중학교 때는 왜소했다고 한

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랐었

다는 이 선수는 “뼈가 보이는 게 싫

어서 많이 먹으며 덩치를 키웠다”

고 회상했다.

그렇게 중1 때 170cm 86kg로 성

장해 입단한 럭비부에서 ‘프롭’ 포

지션으로 뛰게 됐다.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기 중 가장 앞에 나서 

상대와 몸을 부딪혀야 하는 자리다. 

10년 동안 프롭으로 뛰고 있는 그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지만 팀

에서 없어선 안 되는 역할”이라며 

자부했다.

남다른 힘을 가진 그는 헬스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스쿼트, 데드리

프트, 벤치프레스 기록 역시 대단하

다. 지금은 발목과 무릎 부상으로 

쉬고 있는 운동도 있지만 스쿼트 

240kg, 데드리프트 260kg, 벤치프

레스 160kg을 들었다. 이 선수는 

“보디빌딩이 아니라 럭비 선수니까 

지금은 부상 방지를 위해 다칠만한

운동은 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좋아서 할머니들께서 내가 

리어카를 밀어드리면 좋아하신다”

며 웃었다. 레슬링 선수였던 아버지

의 조언에 따라 종목을 바꿀 시도도 

해봤지만 그는 럭비 체질이었다. 그

렇게 계속 선택한 럭비만의 재미는 

‘15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의 

플레이를 성공시켰을 때의 쾌감’이

라고 한다.

가까스로 입학해 꿈을 이어가다

“남들 공부할 때 운동하는 것뿐”

지금은 럭비부의 간판이지만, 우

리학교로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고3이었던 이 선수는 최초 합격을 

하지 못하고 예비 3번을 받아 럭비

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다. 이 선

수는 “이제 운동 그만두고 다른 일

을 해야 하니까 운전면허를 준비하

고 있었다”며 “럭비를 그만둔다는 

생각에 좌절했었다”고 담담하게 말

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 수

술로 입원했던 병원 옥상에서 음악

을 듣고 있었는데, 추가 합격 전화

가 왔다. 사라질 뻔했던 꿈을 이어

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다. “학창 

시절 내내 국가대표 한 번 해보겠다

는 꿈으로 살았다”는 이 선수는 “꿈

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학교에 감

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새벽 운동은 힘들지도 않

다”는 그는 럭비부의 운동 일정을 

소개했다. 학기 중엔 새벽과 오후 

팀 운동과 야간 개별 운동을 하고, 

방학엔 오전 운동이 추가된다. 고된 

운동 일정이지만 이 선수는 “남들

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다”며 “선

수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

다. 격렬한 종목인 만큼 부상을 피

할 순 없었다. 그의 발목엔 아킬레

스건을 제외하고 남은 인대가 없고, 

손가락은 부러지거나 꺾이기 일쑤

다. 이 선수는 “경기 중 커버 플레이

를 갈 때나 집중을 못 하고 있을 때 

많이 다친다”고 말했다. 부상의 두

려움에 대해선 옅게 웃으며 “그래

도 이걸로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

다”는 말로 대신했다.

주장이라는 책임감

“함께 하는 문화 만들겠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주장을 맡고 

있다. 지도자들은 1학년 때부터 운

동장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데 적극

적이었던 이 선수를 주장으로 낙점

했다. 그는 “작년 전국체전 뒤부터 

코치님의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며 

“주장은 팀의 대표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주장직을 맡고 나서 “신경 쓸 게 

많아졌다”는 이 선수는 “럭비부만

의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

람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까진 단

체 종목인데도 각자 운동하기에 바

빴다면 이젠 서로 챙겨주고 함께 하

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럭비부는 다음 달 춘계리그, 여름 

대통령기 대회, 연말 전국체육대회

를 준비 중이다. 좋은 성적을 노리

는 것과 별개로 축구, 농구 등 다른 

종목과 달리 U-리그가 없다는 건 

분명한 아쉬움이다. 이 선수는 “1년

에 치르는 경기 수가 너무 적다”며 

“경험을 쌓고 경기 감각을 유지하

는 게 쉽지 않다”는 아쉬움을 내비

쳤다. 

입학 당시 그가 밝혔던 목표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멋진 선수

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목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면서도 “가까

워지고는 있는데, 아직 목적지가 좀 

멀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하

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돌아봤

을 때 부끄러운 경기가 없는 1년을 

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졸업 이후의 꿈은 여전히 태극마

크다. 이 선수는 “운동선수라면 태

극마크는 한 번 달아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은 도대

체 어떤 수준의 운동을 하는지도 궁

금하다”고 말했다. 새 주장과 함께 

럭비부는 새로운 승리를 위해 땀 흘

리고 있다.

가장 앞에서 버티는 프롭, 이젠 팀의 중심으로

“각자보다 함께” 럭비부 주장 이현준이 꿈꾸는 팀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주장직을 맡고 나서 “신경 쓸 게 많아졌다”는 이 선수는 “럭비부만의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사진=이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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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구부와 배구부가 나

란히 ‘2026 KUSF U-리그’ 개

막전에서 승리했다. 지난 23일 

먼저 개막전을 치른 농구부는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린 동국

대전에서 89-81로 승리했다.

농구부는 전반전에서 35-50

으로 끌려갔지만 3쿼터 이후 맹

추격했다. 4쿼터 7분경 배현식

(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3

점슛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89-81로 경기를 마쳤다. 4년 만

에 거둔 개막전 승리다. 또한 지

난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던 

동국대 체육관에서 설욕에 성

공했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지난 

동계훈련이 전반전 이후 역전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줬다”며 

“스위칭 수비 상황에서 쉽게 뚫

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준 덕

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

다.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입학 후 처음 이

뤄낸 개막전 승리인 만큼 앞으

로 기세를 이어가 작년과는 다

른 한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구부는 지난 26일 명지대 

자연캠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명지대전에서 세트 스코어 3-1

로 승리했다. 배구부는 1, 2세트

를 각각 30-28, 25-19로 따내

며 승기를 잡았지만 3세트를 내

줬다. 이후 4세트에서 25-20으

로 승리해 명지대를 꺾었다.

19득점으로 활약한 이정민

(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수비에 대한 팀원들과의 소통

이 잘 통했다”며 “마지막 시즌

인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

겠다”고 말했다. 주장 염시원

(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이번 시즌엔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

겠다”고 덧붙였다.

농구부는 오는 31일 16시 우

리학교 선승관에서 연세대와, 

배구부는 다음달 3일 14시 홍익

대 서울캠 체육관에서 홍익대

와 맞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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